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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스트라우스(Joseph Straus)가 2014년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총체적 성부진행(Total voice-leading 

system)은 음고류 집합 X에서 음고류 집합 Y로 진행 시 ‘음향’ 대 ‘음향’으로 그 안에 내재된 구성

음들 사이 ‘성부진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가시적으로 명시한 체계이

다.1) 총체적 성부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체적 성부진행은 르윈(David Lewin, 1933-2003)의 IFUNC(X,Y)(i)의 기본개념을 재정비한 것으로, 음의 

구성을 하나의 집합의 요소로 생각하여 다른 집합의 요소로 진행될 때 진행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

는 것이다. ‘i’는 0부터 11까지 서열 음고류 음정(ordered pitch-class interval) ‘간격’으로 계산한다. 이로 

도출된 모든 가능성들을 집합으로 나열한 것이 성부진행 총체집합(imultiset)이 될 것이고 총체집합의 분

석적 용이함을 위해 원형 집합(normal form)으로 바꾼 것이 성부진행 총체집합의 원형집합(imultiset in 

normal form)으로 명시된다. 그리고 IFUNC의 벡터(IFUNC-vector)는 음과 음의 ‘i’의 모든 가능성을 0부터 

11까지 벡터 표기법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2)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추계예술대학교 특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Joseph Straus, “Total Voice Leading,” Music Theory Online 20/2 (2014) [Online Journal], https://mtosmt.

org/issues/mto.14.20.2/mto.14.20.2.straus.html [2023년 3월 10일 접속].

2) IFUNC 벡터의 첫 번째 항목은 X와 Y 사이에서 음고류 성부진행 간격 0으로 나타난 횟수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항목은 음고류 성부진행 간격 1이 X와 Y 사이에서 발견되는 횟수를 나타낸다. IFUNC 벡터의 내용은 

imultiset이라고 부르는 성부진행의 총체집합으로 다시 정렬될 수 있다. 성부진행의 총체집합(imultiset)의 성부

진행 간격 (i)의 작성법은 정렬된 음정류(성부진행 사이 음정)의 범위가 가능하면 좁은 서열공간에서 배치될 

수 있게 하고, 시작하는 음정 크기를 고려하여 표준 집합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향들 간 성부진행

의 관계 고찰을 위해 이를 다시 원형 집합으로 변환시켜 음향에 대한 비교를 용이케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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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성부진행을 통한 음향 간 성부진행의 총체적 고찰은 보다 깊은 층위에 내재된 유

기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으로 기존의 음고류 집합들 사이 공통음과 최대 근접 

진행을 통해 유사성의 정도를 ‘자연스러운 성부진행’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기존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총체적 성부진행 시스템의 분석적 유용성은 연구자의 선행연구 작업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3)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의 후속 연구로,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2번 작품을 ‘총체적 성부진행’ 시스템을 통해 음향 간 성부진행을 가사와 함께 고찰하고, 시의 의

미적 구조와 음향 간 성부진행이 어떻게 연결되어 ‘의미화’ 될 수 있는지 조명한다. 

2.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no. 2 음향 간 성부진행

힐데가르트 요네(Hildegard Jone, 1891-1963)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베베른의 ≪3개의 노래≫ 2

번 작품은 나비와 새를 통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

의 가사에 등장하는 자연은 인간이 사후에 가게 될 세계, 신을 향해 가는 종교적 의미 등을 내포하

고 있으며, 베베른은 이를 음악의 표면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악 요소와 함께 근저의 음향 간 성부

진행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Des Herzens Purpurvogel fliegt durch Nacht. 

Der Augen Falter, die im Hellen gaukeln, sind ihm voraus, 

wenn sie ins Tage schaukeln. 

Und doch ist er’s, der sie ans Ziel gebracht. 

Sie ruhen oft, die bald sich neu erheben zu neuem Flug. 

Doch rastet endlich er am Ast des Todes, müd und flügel 

schwer, dann müssen sie zum letzen Blick verbeben.

심장은 보라빛 새 되어 밤새도록 날아가네.

만일 눈의 나비가 낮에 날개짓하면 한 낮의 하늘거리는 그 나비는 

그 새 앞에 있네.

나비가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보랏빛 새가 바로 그것이네.

나비는 곧 다시 비상할 것을 꿈꾸며 자주 휴식을 취하네.

그러나 보랏빛 새는 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날개를 접고 

드디어 죽음의 가지에서 휴식을 취하네.

그러면 나비는 마지막 눈길을 보내며 사라져 가야하네.

<표 1>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No. 2 가사

를 기울여야 할 기존 음고류 집합 이론, 성부진행 이론과의 다른 점은 중복으로 등장하는 동일 간격의 성부진

행 표기 방법이다. 스트라우스가 제안하는 총체적 성부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실제 진행될 수 있는 청취 

과정의 가능성의 총체적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부진행의 간격은 절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으로 

성부진행의 총체집합에서 두 번 이상의 성부진행의 간격이 나올 경우 모두 중복 나열하여 표기한다.

이와 관련된 정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김예진, “무조음악에 내재된 구조적 성부진행 연구: ‘음향 간 

성부진행’의 관점에서,” �서양음악학� 24 (2021), 115-146.

3) 김예진,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no. 1에 내재된 음향 간 성부진행 연구,” �음악이론포럼� 28 

(2021), 59-79; 김예진, “무조음악에 내재된 구조적 성부진행 연구: ‘음향 간 성부진행’의 관점에서,”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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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2번 작품은 베베른이 명시한 곡의 분위기, 빠르기에 의

해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보랏빛 새의 날갯짓과 나비의 비상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힘들고 지친 날갯짓을 멈추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보랏빛 새를 그리고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은 죽음을 기다리는 새를 바라보는 나비도 죽음을 맞이하

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디 1 33 39

부분 I II III

분위기, 빠르기 Flieβend, ♪= ca 112 langsamer, ♪= ca 84 immer langsamer, ♪= ca 58

<표 2>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no. 2의 형식

본 작품은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1번, 3번의 작품들과 동일하게 전통적인 12음

렬 기법으로 원형, 전회, 역행 12음렬의 연속적 사용을 통해 진행된다. 마디 1-3, 피아노 반주로 시작

되는 전주의 선율은 C-A-G#-B-F#-Bb-G-E-Gb-F-D-C#의 12개의 음들로 구성되며, 4음군의 조합을 통

해 상행의 펼침 음형 형태로 여린 다이내믹에서 시작한다. 이 부분의 12음렬은 베베른의 ≪3개의 노

래≫ op. 25의 1번과 3번 작품에서 등장하였던 G-E-D#-F#-C#-F-D-B-Bb-C-A-G#의 원형 음렬의 P6 

음렬로 성악 선율이 시작되기 전, 피아노 반주에서 12음렬 진행이 분명하게 제시된다(예 1).4) 

4) 베베른의 ≪3개의 가곡≫ Op. 25의 1번 작품 성악 선율(G-E-D#-F#-C#-F-D-B-Bb-C-A-G#)을 원형음렬로 설

정하여 만든 12음렬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I0 I9 I8 I11 I6 I10 I7 I4 I3 I5 I2 I1

P0 G E D# F# C# F D B Bb C A G# R0

P3 Bb G F# A E G# F D C# D# C B R3

P4 B G# G A# F A F# D# D E C# C R4

P1 G# F E G D F# D# C B C# A# A R1

P6 C# A# A C G B G# F E F# D# D R6

P2 A F# F G# D# G E C# C D B A# R2

P5 C A G# B F# A# G E D# F D C# R5

P8 Eb C B D A C# A# G F# G# F E R8

P9 E C# C D# A# D B G# G A F# F R9

P7 D B A# C# G# C A F# F G E D# R7

P10 F D C# E B D# C A G# A# G F# R10

P11 F# D# D F C E C# A# A B G# G R11

RI0 RI9 RI8 RI11 RI6 RI10 RI7 RI4 RI3 RI5 RI2 R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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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른은 그의 op. 25 작품, 3개의 노래에서 모두 동일한 음렬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각 작품마다 분명하게 다른 성악 선율선을 보인다. 다른 음군의 조합, 다른 음정 구조의 선

율과 방향성, 다른 리듬어법, 다른 음악적 호흡을 통해 각각의 시에 내재된 힐데가르트의 자연을 

통한 인간 삶의 깊은 고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론가들

이 조망했던 12음렬 분석방법론을 통해서가 아닌 총체적 성부진행의 시스템을 통해 성악 선율에 

담겨진 음향 간 성부진행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음향 간 성부진

행에 내재된 가능성 사이의 관계, 근저에 담긴 음향의 성부진행 원리를 가사와 함께 심도 있게 밝

혀보고자 한다. 

<예 1>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3번, 마디1-4

본 작품의 첫 가사는 ‘심장’(Herzens)으로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을 큰 도약의 하

행과 상행의 움직임을 통해 (014)음향으로 제시된다. 마디4의 ‘심장’은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가사 

‘보라빛 새’로 연결되며 인간의 삶, 생명이 ‘새’라는 생명체에 투영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마디 

4-6의 총체적 성부진행은 i[12369t]이고,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은 i(012589)으로 음고류 음정 

‘1’과 ‘3’이 구조적 음정으로 내재되어 있다(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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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4-6,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마디 5-6, ‘보랏빛’과 ‘새’ 사이의 총체적 성부진행은 i[8e14]이고,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

행의 원형집합은 i(0358)로 등장한다. 원형집합 i(0358)은 마디 4-6의 ‘심장’과 ‘보라빛 새’ 사이의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원형, i(012589)의 부분집합으로 인간의 심장이 보랏빛 새에 투영되고, 다

시 ‘새’를 수식하는 ‘보랏빛’의 수식적 음향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음향 간 성부진행으로 진행되며 

시에 담긴 비유적 암시를 유사한 음향의 총체적 가능성을 통해 내재시켰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후 

마디 7-8에서의 새가 ‘밤새도록 날아간다’ 내 음향 간 성부진행은 i[te12]의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

행으로, i(0134)의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 집합으로 진행된다. 

<예 3>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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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5-6,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예 5>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7-8,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마디 11 이후에는 ‘나비’라는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여 새와 비슷한 처지로 살기 위

해 ‘날갯짓하며’ 애쓰는 장면을 담아낸다. 마디 11-12의 ‘눈의 나비’ 선율은 앞의 보랏빛 새의 

선율과 마찬가지로 매우 큰 도약의 짧은 음군 조합의 각진 선율로 등장하며 B4-C4-A5와 

G#4-B5의 음향 간 성부진행은 i[89ee02], 그의 원형집합은 i(013346)으로 해석된다. 이는 보랏

빛 새의 은유적 암시를 담은 앞의 음향 간 선율진행, i(012589)에 ‘i(0136)’이 내재되어 실제 

‘새’와 ‘나비’는 다른 생명체이지만 ‘날아다니는’, ‘날개짓 하는’ 비슷한 속성을 지닌 생물의 

특성을 음향 간 성부진행을 통해 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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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9-20

<예 7>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11-12,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마디 13 이후는 새롭게 등장한 ‘나비’에 대한 묘사 부분으로 마디 13-14의 ‘빛에 하늘거

리는’ 나비의 형상을 i[89e0]의 총제적인 음향 간 성부진행으로 나타내며 이의 원형은 i(0134)이다. 

마디 13-14의 i(0134)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은 앞서 분석한 마디 7-8, 보랏빛 새의 ‘밤에 날아간

다’는 동적 움직임을 묘사했던 부분과 동일한 음향 간 성부진행의 총체적 성부진행 원형이다. 시인

이 서로 다른 생물에 인간의 생명성을 투영하여 은유한 것을 베베른은 실제 선율의 진행 시, 마디 

7-8은 좁은 음역 내 단2, 단3의 선율로, 마디 14-15는 넓은 음역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의 단9도, 장

7도의 선율로 진행하며 겉의 표면은 ‘다른’ 생명이지만 그들 모두 사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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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생명’임을 그들의 동적 움직임을 형상화하는 부분에 동일한 음향 간 성부진행의 원형을 통해 

음악의 근저에 담아내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예 8>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14-15,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이와 같은 베베른의 음향 간 성부진행을 통해 시의 의미를 투영하는 음악어법은 마디 

16-17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디 16-17 부분은 나비가 마디 4-8에 등장한 “그 ‘새’ 앞에 있다.”

라고 노래하며 나비와 새의 ‘동질성’을 암시하는데, 여기의 음향 간 성부진행은 마디 11-12, ‘나비’

를 설명한 부분과 똑같은 i(013446)의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을 내재시키고 있다.

<예 9>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16-17,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또한, 마디 13-14의 ‘빛 속에 있는’ 나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의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원형집합은 i(0347)이고, 마디 19-20의 ‘날개짓 하는’ 나비를 설명하는 부분의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은 i(0347)으로 동일한 음향 간 성부진행의 원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베른

은 서로 다른 음역, 다른 선율 음정 구조, 다른 선율 방향성, 다른 다이내믹으로 전혀 다르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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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선율의 깊은 층위에 ‘음향 간 성부진행’의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을 동일하게 담아내며 시

인의 은유, 상징 기법을 그만의 음악 어법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예 10>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13-14,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예 11>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19-20,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피아노 반주의 2마디 삽입 선율 이후, 마디 23-24에서는 앞에 등장한 새와 나비가 결국 

‘사람’을 상징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베베른은 세게(f)의 다이내믹에서 테누토를 통해 연

속 도약되는 선율을 강조한다. C#-D-F의 선율은 가사 ‘사람’의 ‘Eb’음으로 귀결되는데 이 부분의 

총체적 성부진행은 i[t12],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은 i(013)으로 앞에 내재되어 있던 음향 

간 성부진행의 총체적 성부진행들의 ‘공통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가사에서 인간을 새와 나비에 비

유한 것은 시의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으로 베베른은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의 공통 음향인 

i(013)의 원형을 통해 음향 간 성부진행의 구조적 음향, 총체적 성부진행의 ‘핵심’으로 표현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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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2>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23-24,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예 13>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21-32

II와 III 부분에 등장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듯, 마디 25 이후, 새, 나비는 새로운 세계에

서의 비상을 꿈꾸며 휴식을 취한다. 마디 27-28, ‘그들은 휴식을 취한다’의 가사 부분의 총체적 성

부진행의 음향은 i[te14]이고,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은 i(0136)으로 등장하며 앞서 등장한 

i(013)의 총체적 성부진행의 핵심 음향을 내재시키며 ‘휴식’으로의 운동성의 변화 상태를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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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4>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27-28,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마디 29-31 부분은 나비가 다시 ‘새롭게 비상’할 것을 염원하는 부분으로, 마디 30-31의 

‘새로운 비상’ 가사의 총체적 성부진행은 i[te14]로 i(0134)의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으로 진행

된다. 이러한 새로운 비상의 의미를 담은 i(0134)의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은 II부분으로 연결

되어 ‘새로운 비상’이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임을 해석 가능하도록 돕는다.

<예 15>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30-31,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마디 33부터는 II부분으로 느리게(Langsamer)의 다른 빠르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으로 전환된다. 마디 33-34부분은 ‘죽음의 가지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가사 내용으로 총체적 성부

진행은 i[9t0114]이고,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은 (013447)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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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6>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33-34,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예 17>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33-42

마디 35의 ‘죽음, 피곤’의 가사에서는 총체적 성부진행이 i[tee2]로 나타나며, 총체적 성부

진행의 원형은 i(014)로 I 부분에서 살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며 고뇌하는 부분의 i(013)의 음향이 

‘자연스러운 성부진행’을 통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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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8>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35-36,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본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39-42는 더 느려진 템포에 소멸(verlöschend)하는 

듯한 표현으로 전체 작품을 마무리한다. 마디 40의 ‘마지막 눈길을 보내며’ 죽음의 상황에 처한 모습

을 i[69t1]의 총체적 성부진행으로 음향 간 성부진행을 나타나며 이의 원형집합은 i(0347)으로 등장한

다. i(0347) 원형집합은 (014)음향이 대칭적으로 중첩된 음향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는 II부분에서 죽

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의 총체적 성부진행을 응축하여 마디 40에서 담아내고 있다.

<예 19>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40,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마디 41-42는 본 작품의 최종 종지 지점이다. 베베른은 마지막 가사, ‘사라져간다’는 ‘죽

음’을 의미하는 부분에서 피아노 반주는 G-Bb-B의 (014) 음고류 집합의 수직적 음향으로 등장하

며, 성악 선율은 C#-E-Eb의 (013) 음고류 집합 음향에서 마지막 최종음 ‘C’음으로 진행시킨다. 베

베른은 최종 종지 부분에서 (013) 음향과 (014) 음향을 동시에 울리게 하며 삶, 죽음을 투영했던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집합의 음향을 중첩시키고 있다. C#-E-Eb에서 C음으로의 진행, 성악 선율

의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은 i[89e]이고 이의 원형집합은 i(013)으로 I부분의 구조적 음향 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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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으로 등장했던 i(013) 총체적 성부진행의 원형으로 성악 선율의 최종 총체적 성부진행을 귀결

시키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은 모두 연결된 것이라는 가사에 담긴 

내재적 의미를 음향을 통해 담아낸 것으로 베베른의 음향의 근저에 담긴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예 20>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2번, 마디 41-42,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3. 나가면서 

베베른은 ≪3개의 노래≫ op. 25의 1번, 2번, 3번의 작품을 모두 힐데가르트 요네의 시를 가사

로 사용하고 있으며, 1번 작품의 원형음렬, G-E-D#-F#-C#-F-D-B-Bb-C-A-G#을 기반으로 1번, 2번, 

3번 작품을 창작하였다. 

1번 작품은 삶의 기쁨을 자연의 소생을 통해 고귀한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전적 12음렬 

기법을 기반으로 음들의 나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노래의 선율 구성음들 모두 음렬의 순서대로 나열되

어졌다.5) 1번 작품의 형식은 A-B의 대조적인 2부분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음악 표면에 드러나는 다양

한 음악적 요소들은 대조적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 가사에 담겨진 내재적 의미는 A부분에서 등장한 만물

의 소생, 빛, 고귀한 생명이 B부분에서 구체적인 ‘세상’에서 실현되며 그 대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러한 ‘대조적 양상’과 다른 ‘동일한 대상’이라는 시의 구조는 베베른의 동일한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5)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1번 작품의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시오. 김예진, “베베른의 ≪3개

의 노래≫ op. 25, no. 1에 내재된 음향 간 성부진행 연구,” 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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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성부진행에 내재되어, 작품의 중요한 구조적 위치에 내포, 자연스러운 음향적 기대감의 연결

을 통해 시에 담긴 내적 의미는 작품의 깊은 층위에서 음향적 기대감의 충족의 성취를 통해 진행된다.

<예 21> 베베른, ≪3개의 노래≫, op. 25, 1번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의 예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2번 작품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을 

새와 나비에 투영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베베른은 이러한 가

사에 내재된 의미를 음향 간 성부진행의 총체적 가능성에 내포시켜 작품의 음향의 근저 구조에서 

시의 2차적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의 2번 작품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삶에 대

한 소망, 죽음의 준비, 죽음의 과정을 새와 나비의 자연 속 존재를 통해 그리고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총체적 성부진행의 음향 간 성부진행 분석을 통해 필자는 시에 담겨진 내재된 의미, ‘인간

의 삶, 죽음은 결국 하나이다’라는 사실이 음향과 음향 사이에 내재된 총체적 성부진행을 통해 구

조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실제 가사를 표현한 성악 선율은 매우 상이하게 등장하지

만 다른 음향에서 기대되는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가능성의 시스템이 동일한 연관성으로 나타

난다는 사실을 통해 시에 내재된 의미가 음향 간 성부진행에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다른 음향 사이 유기적 의미 구조화 작업은 이전의 12음렬 기법 분석이나 음고류집합이

론, 성부진행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의 3번 작품도 1번, 2번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었

다.6) 3번 작품은 가사의 내용과 음악의 긴 휴지부분을 통해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2021년 논문에서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의 3번 작품을 실제 울려지는 

음향과 ‘음향 간 성부진행’에서 기대되는 총체적 성부진행의 유기성을 통해 실제 울림과 음향과 음

향 사이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관계성을 고찰하였고, 작품의 음향 간 성부진행의 구조 연구에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서로 시간차를 두고 떨어져 있는 구조적인 위치의 총체적 성부진행

의 표준형집합, 원형집합의 관계성 조망을 통해 작품의 구조적 측면에서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의 유기성을 확인하며 ‘음향 간 성부진행’을 다층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6)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의 3번 작품의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시오. 김예진, “무조음악에 내재된 

구조적 성부진행 연구: ‘음향 간 성부진행’의 관점에서,”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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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2> 베베른, ≪3개의 노래≫, 3번 분석 예제7)

동일한 원형구조의 반복적 등장과 내재된 음향의 구조적 성부진행의 유기성은 근접 음고

류조합 음향뿐만 아니라 중요한 구조적 위치의 음향, 그리고 그 음향 사이 기대되는 총체적 성부진

행의 구조에서도 일관되게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향 간 성부진행은 감상자가 성부진행으로 여길 수 있는 모든 청취의 경로의 집합에 대

한 것으로 듣는 이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가능성을 담고 있는 분석이다. 사실 음들

의 조합을 한 번에 울리는 ‘음향’으로 간주 할 때 하나의 음고류 집합에서 다른 음고류 집합으로의 

진행을 음고류 대 음고류라는 ‘하나의 명확한 성부진행 선’으로 해석하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

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음향에서 음향으로의 진행에 담긴 총체적 가능성을 통해 접근하는 

‘총체적 성부진행’ 시스템의 음향 간 성부진행 분석은 감상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감상의 다양한 

경로의 과정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필자가 연구한 분석 결과들을 통해 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작품은 가사

에 담긴 내재된 의미들을 음향 간 성부진행의 구조를 통해 ‘의미화’하며 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

지 않은 ‘의미의 구조’를 음향 간 성부진행을 통해 ‘구조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음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층위의 ‘의미화’ 작업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

다 깊이 있는 분석의 경로를 확장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된 필자의 베

베른, ≪3개의 노래≫ op. 25 작품 분석 연구 시리즈가 국내의 무조음악 분석 관점 패러다임을 확

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7) 김예진, 위의 논문, 135.

검색어

베베른(Anton Webern), ≪3개의 가곡≫(Three songs), 성부진행(voice leading), 음향 간 성

부진행(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총체적 성부진행(total voice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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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Inherent in Webern’s Three Songs, op. 25, no. 2

 Yeajin Kim

This paper is an analytical study of Webern’s Three Songs, op. 25, no. 2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possibilities of 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within Joseph Straus’s Total Voice Leading. I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ice leading progressions between sounds from a multiple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overall structure of 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inherent in Webern’s lieder, the structure of the poem, and the process of 

signification of the meanings inherent in the poem through the analysis of ‘total 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arts with the same inherent meaning contained in 

different poetic words create a connecting structure through the overall possibility of 

total 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structuring of meaning’ is being established in the total voice leading 

progression between sounds. This study represents that the total voice progression 

inherent in the sound progression shows how the semantic structure of poetry and 

the total voice progression between sounds can be connected a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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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른의 ≪3개의 노래≫ op. 25, no.2에 내재된 

음향 간 성부진행

김예진

본 논문은 베베른의 ≪3개의 가곡≫ op. 25, no. 2 작품을 스트라우스(Joseph Straus)의 총체

적 성부진행(Total Voice Leading)을 통해 음향 사이 내재된 모든 성부진행의 가능성들을 조명하

고, 음향 간 성부진행의 관계를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음향 간 성부진행’ 분석을 통

해, 베베른의 가곡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음향 간 총체적 성부진행 구조와 시의 구조, 시에 내재

된 의미들의 의미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분석 결과, 다른 가사가 등장할 때 

선율은 실제로 다른 선율 음정 구조, 다른 선율 방향성, 다른 다이내믹, 다른 텍스쳐 등으로 등장

하지만 다른 시어에 내재된 의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음향 간 성부진행의 총체적 가능

성을 통해 연결 구조를 확보하며 음향 간 성부진행에서 ‘의미의 구조화’를 확립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무조음악의 음향 진행의 근저에 내재된 총체적 성부진행을 통해 시의 의미적 

구조와 음향 간 성부진행이 어떻게 연결되어 ‘의미화’ 될 수 있는지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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